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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산업은 서로 다른 부품을 순서에 따라 하나씩 조립하여 생산하는 주문형 조립

산업이다. 선박 한척을 건조하는데 필요한 부품의 수는 십여 만개 이상으로 수천에서 수만톤의 강재

가 필요하며 보통 선박의 수주에서 인도까지 2년이 소요된다. 조선산업에 쓰이는 부품 등은 국내·외 

외주업체를 통해 주문형 생산방식으로 공 받기 때문에 건조과정에서 필요한 부품을 기에 공 받

지 못한다면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작업  공정 리의 혼란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효율

인 선박부품의 리를 한 자재 리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제안한다. 

ABSTRACT

Shipbuilding is an order made assembly production basically. To build a single vessel, it costs hundreds 

of thousands small and big parts and million tons of structural steel. From contract to delivery, It takes 2 

years of time in general. Shipbuilding parts are supplied order made based in and out of the country. For 

the cost and efficiency issue, on-time supply of ship parts is critical. Thus, this study suggests the optimum 

material management system plan of ship components for the best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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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내 조선산업은 2012년 상반기에 세계 선박

발주량의 37.7%을 수주하면서 세계 1 로 국가경

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조선산업은 기 자

본이 많이 소요되는 장치산업이자 첨단의 설계와 

건조기술되고 많은 노동력이 요구되는 지식집약

이고 노동집약 인 산업이다[1]. 

통상 선박을 한척 건조하기 해 필요한 선박 

부품은 십여만개 이상으로 수천에서 수만톤의 강

재 부품이 필요하다. 선박을 건조하는 방식은 서

로 다른 부품을 블럭처럼 조립하는 방식을 사용

한다. 선박 한척을 건조하는데 필요한 부품의 수

는 십여 만개 이상으로 수천에서 수만톤의 강재

가 필요하며 보통 선박의 수주에서 인도까지 2년

이 소요된다. 조선산업에 쓰이는 부품 등은 국내·

외 외주업체를 통해 주문형 생산방식으로 공 받

기 때문에 건조과정에서 필요한 부품을 기에 

공 받지 못한다면 선박 건조의 지연에 따른 물

류비용 증가와 함께 작업  공정 리의 혼란이 

발생한다[2].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효율 인 선

박부품의 리를 한 자재 리시스템의 구축 방

안을 제안한다. 

Ⅱ. 선박부품 리시스템 선행 연구

조선산업에서의 핵심 인 부품  자재 리는 

크게 선각과 의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선각은 선

박의 외형으로 부품생산에세 조립까지 선박 건조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고 의장은 부분 외주업체

에 의해 주문형으로 공 된다. 

국내 주요 조선업체는 공 처와 력업체 등과 

주요 업무와 련해서 업체계를 구축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소 조선업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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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업무시스템의 구축  ERP를 통한최 화 수

에 머물고 있으며, 외부 업체들과 업체계 구

축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은 국내 주요 

조선소와 소 조선소의 자재 리시스템의 황

과 지향 을 나타내고 있다[3].  

그림 1. 국내 선박부품 자재 리시스템 황

재 선박부품 자재 리시스템은 선박 건조 과

정에서 설계 변경이 반 이 안 된 부품의 발주와 

치장에서 해당 부품의 선별에 한 많은 시간

이 소요되어 선박부품을 시에 작업장에서 조립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 을 발생시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실

시간으로 선박부품의 자재를 리할 수 있는 시

스템의 구축방안을 제안한다. 

Ⅲ. 선박부품 자재 리시스템 구  방안

그림 2. 선박 부품 자재 리시스템 업무 흐름도 

그림 2는 조선 자재시스템의 업무 흐름을 나타

내고 있다. 기업이 선박을 수주하면 생산계획을 

세운다. 생산계획은 선표로부터 계획과 일정

계획 등을 물량에 따라 소요량을 산정하여 선박

에 필요한 부품을 구매하고 주문하여 재고를 

리하여 설계 순서에 따라 건조하여 최종 으로 

선박을 완성한다. 

그림 3. 선박부품 자재 리시스템 구축도

 그림 3은 선박부품의 자재 리시스템의 구축방

안을 나타내고 있다. 생산 리는 선박의 건조 일

정에 응하여 일부 설계 변경된 내용  부품 

조립 등을 포함하여 생산을 지시한다. 구매 리는 

의장 등의 주문형 부품 등을 외주 발주하고 납품 

등록에서는 입고된 부품에 해 검사하고 련된 

내용을  실시간으로 서버에 등록한다. 작업 등록

에서는 생산 리에서 지시받은 사항을 차질 없이 

진행 할 수 있게 실시간으로 작업 내용을 등록하

여 리함으로써 기존의 선박부품의 자재 리 방

안의 문제 을 해결하 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으로 선박부품의 설계 변

경 사항과 시에 작업장에서 선박부품을 선별하

여 조립할 수 있는 자재 리시스템의 구축 방안

을 제안하 다. 향후에는 USN 기술을 활용하여 

선박부품의 치를 실시간으로 리하고 부품의 

보  상태 등을 반 으로 리할 수 있는 통합

형 선박부품 자재 리시스템의 구축 방안에 해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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